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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품연지발굴과정에서촬영한사진 하동부읍지에전해지는원형으로만든칠불사영지

아사달과아사녀의슬픈이야기가전해지는영지 구품연지발굴당시의사진

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에는 영지에 얽힌 슬픈 이야기가 전해진다. 이야기인즉슨
불국사에 석가탑을 만들고 있는 아사달을 찾아 온 아사녀가 불국사 스님이 일러준
대로 못에서 탑의 그림자가 비치기를 학수고대하였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탑의 그림
자가 비치지 않아 못에 몸을 던져 죽었고, 탑 조성을 마친 아사달 역시 아사녀를 따
라못에 빠져 죽었다는애달픈사연이다. 
경주사람들은 불국사가 자리 잡은 토함산이 멀리 보이는 방어리와 괘릉리에 걸쳐

있는 영지못을 아사달과 아사녀의 설화를 간직한 영지로 보고 있다. 영지주변에는
아사달이 아사녀를 그리며 조각했다는 석불좌상도 있다. 그러나 이 영지는 불국사
석가탑의 그림자를 담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. 차
라리 불국사 구품연지를 영지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. 현재 구품연지는 복원이 이
루어지지 않았지만 발굴당시 유구에 고인 빗물에 석가탑의 그림자가 비치는 모습을
보면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. 특히 구품연지 상단에 지은 건축물이 범영루(泛影걹)라
는 이름을 가진 것은 구품연지에 범영루의 그림자가 투영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
증거이기도하다. 
조선시대에 불국사구품연지를 보고 그것에 대한 감흥을 기록한 글을 보면 구품연

지가 영지로서의 기능이 있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다. 먼저 매월당(梅月
堂) 김시습(金時習)이 쓴‘불국사’라는 시에는“돌 다듬어 만든 계단 작은 연못 누
르듯, 높고 낮은 누각들 잔잔히 아롱지네”라는 구절이 있다. 초의 선사가 1817년에
쓴〈불국사회고〉에 실린 시에도“승천교 밖의 구련지에, 칠보누대 아롱지고, 무영탑

의 그림자를 보노라니, 아사녀가
와서 보는 듯하구나”라는 구절이
있다. 이것을 보면 구품연지가 연
지로서의 기능 이외에도 영지로서
의 기능도 더불어 지니고 있었다
는 것을 알 수 있다. 석가탑의 그
림자가 비치는 것으로 볼 때, 불국
사 구품연지는 탑영지로 보아야
할것이다.
멀리 지리산 칠불사에도 영지가

있다. 〈동국여지승람(東國與地勝覽)〉‘하동지’에는 칠불사에 대하여“칠불암(七佛
庵)’은 삼신동(三神洞)에 있는데, 옛 이름은 운상원(雲上院)이다. 또 진금륜(眞갏輪)
이라고도 부른다”고 적고 있다. 칠불사 영지는 절 앞마당에서 150m 정도 아래 길가
에있는데, 둥근 형태로만들어져있다. 
한때는 연못가에 호랑이가 출몰하기도 할 정도로 갈대가 무성했었다고 하며 6ㆍ

25전쟁 이후에는 매몰되기도 했다고 한다. 이곳은 허황옥(許黃玉: 김수로왕의 왕
비)이 절에서 수도하고 있는 일곱 아들이 보고 싶어 운상원을 자주 찾았지만 오빠
장유화상이“왕자들의 불심을 어지럽힌다”고 하여 만나지 못하게 했다. 그러다가
하루는“네 아들들이 성불(成佛)했으니 만나 보라”며 이 못을 가리키자, 황금빛 가
사를 걸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일곱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
이다. 설화의 내용대로라면 칠불사 영지는 창건당시부터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
러한 역사성을분명히밝힐 수 있는 근거는없다. 
단지〈하동부읍지〉에“칠불암 앞에 영지가 있다”고 적고 있어 칠불사 영지가 역

사적으로도 충분히 존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그러
나 지금과 같은 둥근형태가 원형이었는지 그리고 그 위치가
지금 있는 자리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확실한 자료가 없
어진정성여부를확인할수없다. 
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원형의 못은 통도사 영산전 앞에

있는 원형지가 있으나 이 못 역시 통도사에 오래 전해져 내
려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우리나라 전통양식으로 분류하
기에는 무리가 있다. 현재 칠불사에는 요사채 앞에 새로 만든
원도방지형(圓島方池形) 못이 있는데, 이것은 새로
만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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